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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6.22.(수) 조간

2022.6.21.(화) 11:00
배포 일시 2022.6.21.(화) 06:00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노재옥 (044-200-5240)

해양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유윤진 (044-200-6182)

북극의 미래를 살리는 드림팀 결성!

- 해수부, 6월 22일‘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KoNAC)’발족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북극 활동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

체인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KoNAC)’를 구성하고 6월 22일(수)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족식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과 홍영기

외교부 극지협력대표 및 학계,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계 등 다

방면의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북극권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기구인 북극

이사회에서 옵서버 국가로 활동해왔다. 옵서버는 본회의에서의 발언권 등이

제한되나, 동식물 보전, 해양환경 보호 등 6개 분야 워킹그룹의 전문가그룹

회의에서는 협력사업 참여와 추진 등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1996~) : 북극권 8개 회원국(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캐나다, 핀란드), 상시참여단체(6개 원주민 단체), 옵서버(38개 국가 및 기관)

최근에는 해빙(解氷)으로 인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북극권 현안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협력사업에 옵서버 국가의 참여가 장려되고 있어 북극의 미래를 위한 우리

나라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 현안에 대한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위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북극 협력사업과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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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북극현안 대응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KoNAC)*’를 구성하게 되었다.

   *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KoNAC: Korean Network for the Acrtic Cooperation) : 종합 의제
분석, 회의 참여, 협력사업 발굴·수행 등을 위해 25개 기관 5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KoNAC)는 6개 워킹그룹별로 ‘담당부서-간사

기관-전문가’로 이루어진 협력체계를 통해 산·학·연·관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전문가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워킹그룹 회의

참석 결과를 사후에 공유하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워킹그룹 회의 개최 전

에 의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협력사업에 대한 참여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총

102개의 기존사업 중 우선협력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

주도국과 양자협의를 강화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기획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족식은 북극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필요

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KoNAC)는 북극의

미래를 살리는 전 지구적 협업에 우리나라가 동참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간의 다양한 전문 지식이 북극권 현안 해

결에 기여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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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KoNAC) 발족식 겸 첫 회의 개최 계획

□ 추진배경

ㅇ 북극이사회 의제분석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기존 시스템(KAEN)을

개편*하여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KoNAC)’ 발족
 

    * 한국 북극 전문가 네트워크(KAEN: Korea Arctic Expert Network) →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KoNAC: Korean Network for the Arctic Cooperation)

□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22.6.22.(수) 14:00~/ 서울 LW 컨벤션센터

ㅇ (참석대상) 해수부(차관,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해양환경정책과, 해양

보전과, 해양생태과), 외교부(극지협력대표, 녹색환경외교과 등), KMI,

KoNAC 전문가 등 50명 내외

ㅇ (주요내용) KoNAC 발족식 및 전문가 위촉(총 54명), 6개 워킹

그룹별 ’담당부서-간사기관-전문가‘ 킥오프 회의

□ 세부 일정(안)

시간 프로그램 비고

14:00-14:05

1부

참석자 소개 KoNAC 사무국(KMI)
14:05-14:10 인사말씀 해수부 차관
14:10-14:15 축사 외교부 극지협력대표

14:15-14:25 KoNAC 
소개 및 경과보고  KoNAC 사무국(KMI)

14:25-14:30 KoNAC　전문가 위촉식 해수부 차관

14:30-15:00 단체 사진 촬영
및 휴식 워킹그룹별 회의장 이동

15:00- 2부 워킹그룹별 킥오프 회의

- 각 워킹그룹별 담당부서 및 
간사기관, 전문가 소개 

- 워킹그룹별 발제(워킹그룹 
동향 및 참여 현황 등) 

- 향후 계획 및 일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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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개요

영문명 국문명 목적

ACAP

(Arctic Contaminants 

Action Program)

북극환경

오염물질조치프로그램

북극 환경오염 관리 및 대응, 

환경오염물질 배출 제한과 

감축을 위한 노력 확대 및 

국제기구 및 각국과의 협력 

모색

AMAP

(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

북극모니터링평가

프로그램

북극 오염 및 기후변화가 

주는 영향을 모니터링, 평가

하고 예방대책 수립

CAFF

(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북극동식물보전

북극 생물자원의 지속성 

유지, 기후변화 등 관련 

이슈 주관

EPPR

(Emergency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비상사태예방준비대응

북극의 환경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ㆍ관리ㆍ평가, 

북극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

PAME

(Protection of the Artic 

Marine Environment)

북극해양환경보호

북극해양환경 정책, 오염

예방ㆍ통제조치 및 북극해양

오염예방 등에 관한 협력, 

북극해양 환경보호와 관련한 

중점과제 제시

SDWG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

지속가능한개발

워킹그룹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및 북극 공동체의 

경제적ㆍ사회적 환경 개선, 

원주민 보호 및 복지정책 

추진 등


